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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진출기업 보증 프로그램 안내

(2019. 8.)

1 지원 배경

□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이를 통한 해외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

ㅇ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지속 증가 추세인 해외진출을 정책적으로 

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

ㅇ 아세안을 비롯한 신흥시장 진출 지원 강화 등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

정부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

2 보증 대상기업

□ 해외 종속기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․중견기업

ㅇ (국내지배기업) 제조, 도소매,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직접

투자 추진 업종에 대한 국내 또는 현지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기업

ㅇ (해외종속기업) 제조, 도소매, 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국내기업 취급

품목과 관련된 업종 영위기업

-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은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정부의 新남방정책 기조에 따라 ASEAN+1
* 국가에 진출한 기업

ㅇ 현재 원활한 해외종속기업 신용조사를 위해 신보 직원이 파견된 베트남

진출기업을 중심으로 지원

* 베트남(신보직원 파견 국가), 싱가포르,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

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브루나이, 인도 (총 11개 국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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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보증 지원 구조

□ (해외투자자금 보증) 국내 지배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, 관련 자금을 

해외 종속기업 등에게 투자 대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

ㅇ 외화증권취득자금 : 외국기업의 “주식 등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

ㅇ 외화대부채권취득자금 : 국내기업이 해외종속기업에 운영 자금 등을 대여

ㅇ 기타 해외운영자금 : 해외 영업소 설치, 확장 및 해외 영업 활동 자금

   <해외투자자금 보증 기본구조>

ⓛ보증
  신청

국내
지배기업 ④대출실행

⑤투자‧자금대여‧
지급

신  보

국내은행

해외
종속기업 등

②신용조사

②신용조사
 심사․승인

③보증서발급

□ (해외사업자금 보증) 해외 종속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대출 시 국내지배기업의

의뢰로 발행하는 금융회사의 보증신용장＊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

* 국내기업이 해외 종속기업의 현지자금조달을 위해 금융회사에 의뢰하여 금융회사가

현지법인금융기관(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포함)에게 발급하는 신용장(Stand-by L/C)

  <해외사업자금 보증 기본구조>

국내
지배기업

②보증
 신청

ⓛL/C
개설의뢰

④보증서발급

⑤L/C개설

⑥대출

신  보

국내은행
(L/C개설은행)

현지법인
금융기관 등

해외
종속기업

③신용조사

③신용조사
심사․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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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해외진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

구  분

해외투자자금 보증

해외사업자금 보증외화증권
취득자금 보증

외화대부채권
취득자금 보증

대  상

자  금

해외 종속기업에 대한

외화증권 취득자금

해외 종속기업에 대한

외화대부채권 취득자금

보증신용장에 근거,

부담하는 금전채무

대  상

기  업

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한 국내 지배기업

업력 3년 이상 제조업, 도소매업,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

대  상

국  가

ASEAN+1 : 베트남, 싱가포르,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

필리핀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브루나이, 인도 (총 11개 국가)

보  증

한  도

신용등급별 최고보증 한도 운용

  

보증심사등급 최고보증한도

1. K1등급 ~ K2등급 70억원

2. K3등급 60억원

3. K4등급～ K8등급, R2등급 50억원

4. K9등급 이하, R1, F1, F2, 무등급 30억원

자  료

수  집

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받아 보증

심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

신  용

조  사

국내 지배기업 : 투자금융센터

해외 종속기업 : 베트남 파견 직원 등

보증료 
보증심사등급에 따라 기준 보증료율 차등 적용(최소 0.5%~최대 3.5%)

중견기업은 가산보증료(최대 +0.5%p) 적용

취  급

조  직
투자금융센터(전담)

공  급 

목  표
750억원(‘19년)

기 타
해외 종속기업 외부평가금액 대상 : 창업 1년 이내 기업, 업력 3년 

이상으로 당기 매출액이 없는 기업, 최근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기업 등


